
치매유발단백질 응집체형성 기전 세계 최초 규명

에이베타 펩타이드는 특별한 구조 없이 실처럼 풀린 모양으로 뇌척수액 속에 녹아 있는데, 

이것이 응집되면 베타 구조(에이베타 펩타이드가 평면으로 나란히 연결된 구조)를 갖는 섬유

형태의 아밀로이드 피브릴(amyloid fibril)이 돼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만들게 됨.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기름 성분, 알코올, 산성도, 이온강도와 같은 환경 요소가 에이베타 펩타이드의

구조와 용해도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아밀로이드 피브릴 형성 과정이 발생한다는 것을

규명하는데 성공함.

연구내용

기대효과

단백질 응집체의 형성과정, 응집 전구체

단백질과 응집체의 구조와 형태가 밝혀져

치매, 파킨슨병, 이형당뇨병, 뤼게릭병, 백내장, 

프리온병 등 아밀로이드 피브릴 형성이

유발하는 질병의 신약개발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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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Amyloid-β (1-40)의 여러 가지 초기구조와

응집체형성 분자기전

[그림2] Amyloid-β (1-40) 올리고머와 프로토피브릴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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